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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람보’입니다. 기관총을 들고 적진에 들어가서 수많은 적군을 쓰러뜨리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승리하는 이야

기를 보면서 젊은 아이들은 자기가 마치 람보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 속에서 교

회는 마치 람보에게 공격당하는 적군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규 대학을 마친 후 3대1,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신학교를 입학하지만 졸업 후 70~80%정도만이 강도사 자격을 얻어 교회에 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나면 그중에 70~80%, 혹은 90% 정도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람보의 총탄에 쓰러지듯 그들은 더 이상 교회의 

개척은 어렵다며 낙심하고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으며 교회는 점점 노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구교회가 이렇게 몰락해 갔는데 우리도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학문이라

는 것도 교회를 위한 학문이 되지 못하면 스스로의 틀 안에 갇혀버려 또다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

다. 제가 마지막에 가기로 했던 뉴욕 대학교에 재미난 칼리지가 있습니다. 소수의 학생만을 뽑는데 그 학교에 들어

오면 과가 따로 없습니다. 졸업 시까지 90학점 정도를 이수해야 하는데 제일 많이 따면 메이저가 되고 적게 따면 

마이너가 됩니다. 이곳은 여러 학문들을 통합해 가는 과정을 통해 특별한 인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인물들이 

그 다음 세대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곳엔 법과를 졸업하고도 다시 3년 여간 히브리어를 공부하여 입학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이 하

는 학문의 분야에서 최고임을 자부하면서 스스로의 테두리 안에 우리의 학문을 가둬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

다. 기독교 학자들은 많지만 교회를 향하여서 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학연의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학교 교수들 보다 10~15년 정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빠

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유지에 급급하여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틈이 없고, 신학교 교수들은 신학생 양성에만 집중

하여 목회자에게 대주기만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믿는 자로써 이 세상의 변화가 어떠한 방

향으로 흘러가는지 통찰하여 볼 수 있습니다.

20년 뒤에 한국사회는,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여러분의 안목이 교회 안에 머물지 말

고 교회 밖으로 향하였으면 합니다. 10년, 20년 뒤의 우리사회를 읽어내고 방향제시를 하지 못할 때 한국교회는 결

국 서구교회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장차 한국교회가 유럽형이 될 것인가, 남미형이 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유럽형이 된다는 것은 노령화가 되어 고사하는 것이고, 남미형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토착신앙화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 학문연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각기 전공을 가지고 

교회를 돕는 학문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는 교회를 돕는 학문의 장은 우리 주변에 없다고 봅니다. 결

국 기독교 학문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분야를 만들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준

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일에 교회가 펀드를 조성하여 학문연구에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을 짓는 데는 물질을 써도 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물질을 많이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적은 물질이라도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참여하고 글을 쓰고, 세미나를 개최하며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

는 것입니다. 만들어 주면 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환경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



릅니다. 결국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문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

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교회 밖의 환경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맡은 

교회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목회자들은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글을 쓰고 담론할 때 담임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초빙하여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학문

을 쉬운 말로 설명하며 하나의 큰 물꼬를 틔워 주는 연구소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단법인화 하는 사업

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 기독교 학문연구소가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귀한 기관

으로써 미래의 방향을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은 일반 신학교 교수들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단순히 앞선 시각으로 끝나지 않게 좋은 글들과 발표를 통하여 제시하셔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선도해 가

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